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다!” 

 

2022 년 8 월 31 일 오늘 한국과 일본에서 생명과 평화, 안전한 삶을 염원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시민,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핵발전이 정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일까요?”  

극심한 가뭄과 폭우, 돌풍들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기후들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 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에 우리는 핵발전이 성장을 지속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심지어 핵부흥을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위기를 이유로 돌연 

핵발전 7 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소형원자로 등 새로운 핵활용기술 개발의지를 밝히고 

있고 한국에서는 안전보다도 먼저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핵으로부터의 복원’

을 강조하면서 먼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등, 절차도 형식화하며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하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일까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거나 빨리 잊혀지게 해온 크고 작은 많은 핵발전 사고들, 그리고 더 

큰 사고를 우려하게 하는 부실하고 취약한 핵발전시설들.  이상기후에 노출되면 더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상 기후, 해수 온도 상승 등의 변화된 조건 속에서 더 

심각한 고장과 비상상황등을 더 자주 접하게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과 

테러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로도 복원할 수 없는 

심각한 대량피해를 일으키는 핵발전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10 만년 이상 안전하게 격리보관되어야 하는 핵폐기물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장소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저장시설에 쌓아두고 있는 핵폐기물만도 약 

2 만톤이고 현재 상태로도 매년 750 톤의 핵폐기물이 배출되며 원전 부지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포화상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발전 현장을 방문하면 편리함과 안락함을 위해 사용되는 핵에너지 생산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지고 있음을 아프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안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안전한 주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8 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핵폐기물에 더 많은 핵발전 

시설들이 얹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에 핵에너지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오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자연과 인간이 모두 서로 하나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인데, “인간이 핵을 분열시켰다. 이제 핵이 인간을 분열시킨다”는 말처럼 핵 

에너지는 분열을 이용한 에너지이면서 사람들을 분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와 



고통은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 얹어집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하지만,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눈물을 바탕으로 편안을 누리기 보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도록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장과 불의에 싸우며 분열하고 

피폐해지지 않고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 성령님, 성령의 이름으로 결합된 저희가 주님의 자비와 정의를 따라 판단함으로써 

오늘도 저희의 행동이 주님 뜻에 맞갖게 하소서.”(성 이시도로)  

한일 탈핵평화 순례는 이런 뜻을 이어가며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진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주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지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답은 없다. 핵발전을 중단하라 

-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 

- 국회는 주민들의 거주권, 생명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라 

- 한일 양국 시민의 연대로 핵발전 멈추고, 핵무기도 폐기하자.  

 

2022년 8월 31일(수)  

한일천주교탈핵평화순례단 (그 외 단체 연명) 


